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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을 취급하는 동물실험실 근무자에서

실험동물 알레르겐에 대한 지속적 노출로 인하

여 감작이 되고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한다는 것

동물실험실 근무자에서 나타나는 실험동물 알레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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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Laboratory animal workers who are in regular contact with furred animals

commonly develop laboratory animal allergy (LAA). LAA is one of the most common occu-

pational allergic diseases.

Objectives：This study was performed to estimate the prevalence of sensitization and sym-

ptoms of LAA, and to determine important host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LAA.

Method：Sixteen subjects with laboratory animal workers in one medical research center

were enrolled in this study. They responded to a questionnaire about work-related symptoms

and underwent allergy skin prick test to common inhalant and laboratory animal allergens.

Results：The prevalence of sensitization to laboratory animal allergens was 18.8%, and all

sensitized workers were atopic (positive skin reactivity to one or more common inhalant aller-

gens). Prevalence rate of allergy symptoms caused by working with laboratory animals was

31.3%. Positive skin prick responses to dog or cat allergens were highly associated with speci-

fic sensitization to laboratory animal allergens, and positive skin responses to laboratory animal

allergens were associated with laboratory allergy symptoms. Among sixteen subjects, we found

out one case of occupational asthma due to mouse allergy and also reported the case here.

Conclusion：Some laboratory animal workers showed sensitization to laboratory animal aller-

gens and had allergic symptoms attributed to contact with laboratory animals. Atopy, especia-

lly atopy to dogs or cats may be an important host factor for the development of LAA. (J

Asthma Allergy Clin Immunol 23: 515-2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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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1)
실험동물 알레르기

는 알레르겐에 대한 노출양 및 노출 기간, 알레

르겐의 항원성 및 개인적인 감수성 등 여러 요

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마우스, 쥐(rat),

기니픽(guinea pig), 햄스터, 토끼, 개, 고양

이, 돼지, 원숭이 등과 같은 대부분의 실험동물

에 의한 알레르기가 가능하지만, 마우스나 쥐와

같은 설치류에 의한 알레르기가 일반적으로 흔

히 관찰된다. 외국에서의 보고에 따르면 연구

대상 및 방법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으나 마우

스 또는 쥐 취급과 관련된 실험동물 알레르기의

유병은 약 10-30% 정도로 알려져 있다.
2-6)

마우스나 쥐에서 실험동물 알레르기가 잘 나타

나는 이유는 이들 동물에서 나오는 알레르겐의

항원성에 의한 결과라기보다는 이들이 가장 많

이 동물 실험에 이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

다.
1)

최근 의학 및 생물학의 발달과 함께 동물 실

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험동물 알

레르기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실험동물

알레르기에 의한 호흡기 또는 피부 알레르기 질

환은 현재 가장 흔한 직업성 알레르기 질환으로

평가되고 있다.
1,4,7)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실험

동물 알레르기에 대한 연구는 현재 거의 진행되

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

개 동물실험실을 대상으로 실험동물을 취급하는

동물실험실 근무자에서 실험동물 알레르겐에 대

한 감작 상태 및 호흡기 증상에 대하여 알아보

고자 하였다. 아울러 동물실험실 근무자에서 마

우스 알레르기에 의한 직업성천식 환자 1예를

확인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의학연구센터 내 실

험동물부에 소속된 근무자 중 실험동물 사육 또

는 마취, 부검 및 동물실험 등과 같이 직접 동물

을 접촉하는 작업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기술자

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중 본 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동물실험에 참여하기 전에 특이한 알

레르기 또는 호흡기 질환의 병력이 없고, 본 연

구의 목적에 동의하고 참여를 희망한 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설문조사 및 실험동물 알레르기 증상

동물실험실 근무자를 대상으로 두 영역으로

구성된 문항을 이용하여 1:1 면접 조사 방식으

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먼저 이름, 생년월

일, 성별, 동물실험실 근무 시기 및 작업 내용,

동물실험실 근무 이전의 직업 및 증상 유무, 흡

연력 등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는 천식과 관련

된 하부기도 증상 및 비염, 결막염과 관련된 상

부기도 증상으로 구성된 호흡기 증상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하부기도 증상은 동물실험실 근무

와 관련된 1) 기침, 2) 숨쉴 때 쌕쌕거리는 소

리 또는 휘파람 소리, 3) 흉부 압박감 또는 숨

찬 증상의 유무를 알아보았으며 세 가지 내용

중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양성으로

하였다. 상부기도 증상은 작업과 관련된 1) 콧

물, 2) 재채기, 3) 눈물, 4) 코 또는 눈 가려움

증 유무를 확인하였으며, 네 가지 증상 중 둘 이

상인 경우 양성으로 하였다. 이러한 증상이 사

육장에서 일을 하거나 실험동물을 접촉한 후 나

타나거나 심해지면서 휴가 또는 주말에 호전되

는 경우 작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여 실

험동물 알레르기 증상 양성으로 정의하였다.

3. 알레르기 피부단자시험

흔한 흡입성 알레르겐 및 실험동물 알레르겐

을 이용한 알레르기 피부단자시험을 시행하였

다. 흔한 흡입성 알레르겐으로는 두 종의 집먼지

진드기(D. farinae 및 D. pteronyssinus),

고양이, 개, 두 종의 바퀴(독일바퀴 및 미국바

퀴), 자작나무, 오리나무, 돼지풀 및 쑥 꽃가루

를 이용하였으며, 실험동물 알레르겐으로는 마

우스(mouse hair), 쥐(rat hair), 기니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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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nea pig hair) 및 토끼(rabbit fur) 항

원에 대한 단자시험시약을 사용하였다. 피부단

자 시험은 양성 대조액으로 사용한 히스타민에

의한 팽진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우(A/H ratio

≥1) 양성으로 판독하였으며, 흔한 흡입성 알레

르겐 하나 이상에 양성반응을 보이는 경우 아토

피로 정의하였다.

4. 혈청 IgE 및 특이 IgE 측정

3M사의 PRIST Kit를 사용하여 연구대상

모두에서 혈청 총 IgE를 측정하였으며, 실험동

물 알레르기에 의한 기관지천식이 의심되는 1명

을 대상으로 마우스 및 쥐에 대한 혈청 특이

IgE 항체를 FAST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5. 비특이적 기관지과민성 측정

실험동물 알레르기에 의한 기관지천식이 의심

되는 환자 1명을 대상으로 메타콜린 유발시험을

이용하여 비특이적 기관지과민성을 측정하였다.

메타콜린 유발시험은 methacholine chlori-

de를 0.075 mg/mL부터 25 mg/mL까지 9

단계의 농도로 나누어 각각 5회씩 노력성 폐활

량(FVC)까지 깊이 들여 마시고 3분 후 시행한

폐기능 검사상 1초간 강제호기량(FEV1)이 기

저치보다 2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양성으로

하였다.

6. 통계 분석

실험동물 알레르겐에 감작된 대상과 감작되지

않은 대상 사이의 비교 및 실험동물 알레르기군

과 무증상군 사이의 비교는 Mann-Whitney

U 검정 및 카이 제곱 검정 중 Fisher’s Ex-

act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특별한 언급

이 없는 경우 값은 평균±표준오차로 기술하였으

며, 통계처리는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

하였고 P값이 0.05보다 작은 경우 의미있는 것

으로 판정하였다.

결 과

1. 연구 대상의 특성

연세의대 임상의학연구센터 내 실험동물부에

소속된 근무자 1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29.5±6.1세(최소 24세, 최대 60세)였

으며, 남자 9명(56.2%), 여자 7명(43.8%)

이었다. 연구대상자의 혈청 IgE의 기하평균은

29.7±6.1 IU/mL 이었으며, 실험동물을 취급

한 기간의 중앙값은 15개월로 최소 2개월, 최

대 20년 이상이었다. 중복되는 작업이 많아 명

확히 구분할 수는 없었으나 대상 근무자들의 업

무를 작업내용에 따라 cage 및 사육장을 청소

하고 실험동물에 급식을 주로 하는 사육부분과

실험동물을 마취, 부검하여 동물실험을 진행하

는 실험부분으로 나누면 5명은 주로 사육하는

일에 많이 관여하였으며, 11명은 실험과정에

주로 참여하였다.

2. 알레르기 피부단자시험 결과

알레르기 피부단자시험에서 9명(56.3%)이

하나 이상의 흔한 흡입성 알레르겐에 양성반응

을 보였다. 그 중 집먼지진드기의 감작률이 가

장 높았으며(50%), 다음으로 독일바퀴에 대한

감작이 31.3%였다. 실험동물 알레르겐을 이용

한 피부단자시험에서는 3명(18.8%)에서 마우

스 털 및 기니픽 털에 동시에 양성반응을 보였

으며, 그 중 2명(12.5%)은 쥐 털 항원에도 양

Fig. 1. Results of skin prick test to common in-

halant and laboratory animal allerg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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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반응을 보였다. 반면 토끼 털 항원에 양성반

응을 보인 대상자는 없었다(Fig. 1).

실험동물 알레르겐에 양성반응을 보인 3명은

모두 흔한 흡입성 알레르겐에 양성반응을 보인

아토피 상태였다. 실험동물 알레르겐에 양성반

응을 보인 3명과 음성반응을 보인 13명의 동물

실험실 근무자 사이에 연령, 성별, 실험동물 취

급기간, 집먼지진드기 또는 꽃가루 항원 등에

대한 감작 사이에는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으나, 고양이 털 및 개 털 항원에 대한 감작률은

실험동물 알레르겐에 피부단자시험 양성인 대상

에서 의의있게 높았다(p<0.05, Table 1).

3. 실험동물 알레르기에 의한 호흡기 증상

설문조사 결과 동물실험실 근무자 16명중 5

명(31.3%)에서 마우스 또는 쥐 접촉과 직접적

으로 관련된 호흡기 증상을 나타냈다. 실험동물

알레르기 증상 양성인 5명중 4명은 남자, 1명

은 여자였으며, 5명 모두 동물접촉 후 상부기도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그 중 2명은 하부기도 증

상을 함께 호소하였다. 실험동물 알레르기 증상

양성인 5명중 4명은 흔한 흡입성 알레르겐에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ccording to sensitization to laboratory animal allergens

Sensitized(n=3) Not-sensitized(n=13) p value

Age (year) 29.3±2.3 29.5±1.8 NS

Sex (M/F) 3 / 0 6 / 7 NS

Working duration (month) 58.0±35.5 38.2±19.3 NS

Serum IgE (IU/mL)* 22.4±1.2 18.2±1.7 NS

Atopy 3 (100%) 6 (46.2%) NS

Positive skin reactivity to

House dust mite 3 (100%) 5 (38.5%) NS

German cockroach 2 (66.7%) 3 (23.1%) NS

Cat fur 2 (66.7%) 0 (0%) 0.025

Dog hair 2 (66.7%) 0 (0%) 0.025

*: Values are described as geometric mean±geometric error
NS: not significant

Table 2. Subjects with respiratory symptoms due to laboratory animal allergy

No Sex Age
Working

duration*

Symptom

duration*
Main Job

Respiratory

symptoms
Positive skin reactivity

1 M 26 40 1 Caretaker LRT/URT M. G, R, HDM, dog

2 M 30 25 4 Technician LRT/URT -

3 M 34 59 12 Caretaker URT M, G, R, HDM, dog, cat, cockroach

4 M 27 4 1 Technician URT M, G, HDM, cat, cockroach

5 F 27 4 1.5 Technician URT HDM, cockroach

*: month
Caretaker: worker who performs the general care of animals and cleans the cage
Technician: worker who performs experimental procedures on animals
LRT: symptoms of lower respiratory tract
URT: symptoms of upper respiratory tract
M: Mouse
G: Guinea pig
R: Rat
HDM: House dust m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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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작된 아토피 상태였으며, 실험동물 알레르겐

에 감작된 3명은 모두 동물 접촉 후 비염증상을

보였으며, 그 중 1명은 천식 증상을 함께 보였

다(Table 2). 실험동물 알레르기를 보인 5명

중 2명은 사육과 직접 관련된 작업을 주로 하였

으며, 나머지 3명은 마우스나 쥐를 마취, 부검

하여 동물실험을 진행하는 일에 주로 관여하는

연구자였다.

실험동물 알레르기에 의한 호흡기 증상을 보

인 5명과 무증상 근무자 11명 사이에 연령, 성

별, 실험동물 취급기간, 집먼지진드기 또는 꽃

가루 항원 등에 대한 감작 사이에는 특별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실험동물 알레르겐에

대한 감작은 실험동물 알레르기군에서 무증상군

에 비하여 의의있게 높았으며, 고양이 털 및 개

털 항원에 대한 감작률도 대상수가 적어 통계적

인 의의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실험동물 알레르

기군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Table 3).

4. 마우스 알레르기에 의한 직업성천식 1예

보고

실험동물부에 근무중인 26세 남자가 마우스

접촉 후 나타나는 기침, 천명음 및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40개월 전부터 실

험동물부에 근무하였으며, 주로 마우스 및 쥐를

사육하는 일을 하였다. 환자는 6개월 전부터 실

험동물, 특히 마우스를 접촉하면 콧물, 재채기

증상이 나타났으나 특별한 치료없이 지내던 중,

1개월 전부터는 마우스 접촉과 관련되어 기침,

천명음 및 호흡곤란이 발생하였다(Table 2의

No. 1). 과거력상 비염 또는 천식의 병력은 없

으며 흡연력은 2.5 갑년 이었다.

내원당시 시행한 흉부 X-선 촬영은 정상소견

을 보였고, 폐기능 검사상 FEV1 2.96 L(예측

치의 70.8%), FVC 4.33 L(예측치의

87.5%)였으며, 유도객담검사 상 객담내 호산

구분율은 27.4%였다. 메타콜린 기관지유발시

험에서 PC20 1.79 mg/mL로 양성반응을 보

였고 피부단자시험상 D. farinae 및 D. pte-

ronyssinus 4+, Dog hair 3+, Mouse

hair 3+, Guinea pig hair 3+, Rat

hair 3+ 소견을 보였으며, 50 여종의 다른 흔

한 흡입성 항원에는 모두 음성반응을 보였다.

혈청 특이 IgE 검사상 D. farinae 및 D.

Table 3.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respiratory symptoms due to laboratory

animal allergy

Respiratory symptoms p value

Positive(n=5) Negative(n=11)

Age (year) 28.4±1.4 30.0±2.2 NS

Sex (M/F 4 / 1 5 / 6 NS

Working duration (month) 40.4±22.5 42.6±22.6 NS

Serum IgE (IU/mL)* 15.6±2.7 20.1±1.7 NS

Atopy 4 (80%) 5 (45.5%) NS

Positive skin reactivity to

House dust mite 4 (80%) 4 (36.4%) NS

German cockroach 3 (60.0%) 2 (18.2%) NS

Cat fur 2 (40.0%) 0 (0%) 0.083

Dog hair 2 (40.0%) 0 (0%) 0.083

Laboratory animal allergens 3 (60.0%) 0 (0%) 0.018

*: Values are described as geometric mean±geometric error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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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ernyssinus는 class 4, Dog hair는

class 3, Mouse hair는 class 4 이상, 그리

고 Rat hair는 class 1 소견을 보였다. 기존

에 보고한 방법
8)
으로 집먼지진드기(D. fari-

nae) 추출물을 이용한 항원 기관지유발시험에

서는 1:1,000 w/v의 집먼지진드기 항원을 흡

입시키고 관찰하였으나 특이한 소견은 나타나지

않았다.

환자는 병력, 직업력 및 알레르기 검사상 마

우스 접촉과 관련한 실험동물 알레르기에 의한

기관지천식으로 진단받고 사육장 출입을 금하였

으며, 실험동물부에서의 작업을 동물을 직접 접

촉하지 않는 일로 변경한 후 증상 없어졌으며

현재 특별한 치료 없이 경과, 관찰중이다.

고 찰

최근 의학 및 생물학의 발달과 함께 동물실험

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험동물 알레

르기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실험동물

알레르기에 의한 호흡기 또는 피부 알레르기 질

환은 현재 가장 흔한 직업성 알레르기 질환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실험동물 알레르겐은 동

물실험실 근무자의 옷 등을 통하여 가정으로 옮

겨져 동물을 취급하지 않는 일반인을 감작시켜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
9)
또한 최근

의 연구에 의하면 대표적인 실험동물 알레르겐

인 마우스 알레르겐은 동물실험실에 국한되어

흡입, 노출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일반 도시가

구에도 널리 분포되어 있어 민감한 환자에게 천

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
10,11)

한편 가정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개나 고양이와 같은 기존

에 널리 알려져 있는 애완동물 알레르겐뿐만 아

니라 햄스터 등과 같은 새로운 종류의 동물 항

원에 감작되어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12)
이러한 이유로 실험동물 알레르기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된 알레르기 환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한 관리

및 대처 방안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다.

실험동물을 취급하는 근무자에서 실험동물 알

레르겐에 대한 반응은 알레르겐의 항원성, 노출

양, 노출 기간 및 개인적인 감수성 등에 영향을

받는다. 즉 실험동물 알레르겐에 대한 감작은

동물실험실 근무자들의 아토피 상태에 영향을

받으며, 아토피인 근무자가 비아토피 근무자보

다 더 잘 감작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6,13)

또한

실험동물 알레르겐에 노출된 시간 또는 양이 증

가함에 따라 알레르겐에 대한 IgE　감작도 증

가한다고 한다.
6,7,13)

본 연구에서는 개별 근무

자들을 대상으로 실험동물 알레르겐에 노출되는

양 및 시간을 측정하지 못하여, 노출의 정도와

감작과의 관계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실험동물 알레르겐에 감작된 근무자와

감작되지 않은 근무자 사이에 성별, 연령 또는

동물실험실 근무기간의 차이는 없었으나, 실험

동물 알레르겐에 감작된 3명의 근무자는 모두

아토피 상태였다. 더욱 특이한 것은 개 털 알레

르겐 피부시험 양성자 1명, 고양이 털 양성자 1

명, 개 및 고양이 털에 모두 양성인 1명 등 다

른 흔한 애완동물 알레르겐에 양성인 3명의 근

무자 모두가 마우스 알레르겐에 감작되어 있었

으며 그 중 2 명은 쥐 알레르겐에도 양성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토피 상태, 그 중 특히

개나 고양이와 같이 흔한 애완동물 알레르겐에

감작된 경우 실험동물 알레르겐에 감작될 가능

성이 큼을 시사한다. Taylor 등
5)
이 쥐 또는 마

우스의 소변에서 나오는 단백질에 의해 감작이

되고 천식 증상이 나타남을 밝힌 바와 같이 실

험동물 알레르겐의 성상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

루어져 있다. 현재 마우스의 주알레르겐인 Mus

m 1, 쥐의 주알레르겐인 Rat n 1, 말의 주알

레르겐인 Equ c 1 등은 개의 주알레르겐인

Can f 1 또는 Can f 2와 같이 체내의 작은

소수성 물질을 결합, 운반하는 lipocalin 계열

의 단백질로 밝혀져 있다. 이러한 lipocalin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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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은 아미노산 배열은 서로 상이하나 유사한 3

차 구조를 형성하며, 유전적으로 소인이 있는

사람에서 내인(endogenous) 단백질인 인간

lipocalin에 대하여는 일어나지 않는 T 세포의

알레르기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4,15,16)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겐은 구조적

으로 유사하여 교차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

으나, 현재까지의 연구로는 이들 사이에 교차반

응이 일어난다는 증거는 확실하지 않다. 540명

의 동물실험실 근무자를 대상으로 알레르기 증

상 및 감작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Hollander

등
4)
의 연구에서도 개 또는 고양이 알레르겐에

대한 감작이 혈청 IgE의 증가와 함께 실험동물

알레르기 발생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보고

하여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났다. 따라

서 마우스 또는 쥐 알레르겐에 대한 피부시험

양성반응이 개나 고양이 알레르겐과의 교차반응

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개나 고양이 알레르겐

에 대한 감작이 실험동물 알레르겐에 감작을 일

으킬 수 있는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기능할 것으

로 추정된다.

동물실험실 근무자에서 실험동물 알레르기의

유병률은 연구 대상 및 방법에 따라 다양하나

약 10-30%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1,17)

특히

마우스와 쥐에서 실험동물 알레르기가 많은데,

이것은 이들 동물이 실험에 가장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기니픽, 햄스터 등

도 실험동물 알레르기를 잘 유발할 수 있다. 실

제로 설치류는 지속적인 단백뇨를 보이기 때문

에 소변에 포함된 높은 농도의 단백성분이 알레

르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1,5)

실

험동물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의 실험

동물 접촉기간은 보고에 따라 다르나, 한 연구

에 의하면 짧게는 작업 시작 30일부터 길게

1,300일 이상까지 다양하며 평균 1년 정도라

고 한다.
6)
또한 나타나는 증상은 경미한 피부증

상에서부터 중증의 천식까지 다양하며, 가장 흔

한 증상은 알레르기성 비염형태이며 알레르기

증상을 가진 근무자의 20-30%는 천식증상을

보인다고 한다.
3,6)
본 연구에서는 16명의 근무

자 중 5명(31.3%)에서 실험동물 접촉과 직접

적으로 관련된 알레르기 비염/결막염 증상을 호

소하였으며, 그 중 2명은 천식 증상을 함께 호

소하여 기존의 보고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증상발현까지의 동물접촉 기간은 최소 2.5

개월, 최대 47개월로 다양하였으며, 실험동물

알레르기를 보인 5명중 2명은 주로 동물을 직접

사육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3명은 동물실험을

진행하는 일에 주로 관여하였다. 따라서 상대적

으로 실험동물 알레르겐에의 노출이 많은 사육

담당 근무자에서 실험동물 알레르기가 높게 나

타났으나, 사육(40%) 또는 실험(27.3%)과

같이 작업내용에 따른 실험동물 알레르기 발병

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이유는 본 연

구에 포함된 근무자들의 작업을 사육 또는 실험

으로 나누었으나 두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중복된 작업이 대부분이었으며, 거

의 모든 근무자들이 실험동물 알레르겐에 지속

적으로 노출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정

된다.

실험동물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모든 환자에

서 피부단자시험 또는 혈청 특이 IgE가 양성반

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

나는 기전을 1형 알레르기 반응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1,7,18)

즉 실험동물 알레르기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분석해보면 증

상이 있는 근무자 중 약 60% 내외에서만 피부

단자시험에서 양성반응을 보였으며 피부단자시

험의 양성 예측률은 43%, 음성 예측률은 92%

정도라고 한다.
1)
본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마우스 또는 쥐 취급과 관련된 실험동물 알레르

기 증상을 호소한 5명의 근무자 중 3명만이 이

들 알레르겐에 감작되어 있었으며, 나머지 2명

은 피부단자시험 음성이었다. 또한 실험동물 알

레르기 증상 양성인 5명과 무증상 11명 사이에

연령, 성별, 실험동물 취급기간 등의 차이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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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고양이 털 및 개 털 항원에 대한 감작률

이 알레르기군에서 높은 경향을 보여 실험동물

알레르겐뿐만 아니라 흔한 애완동물 알레르겐에

대한 감작이 증상발현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

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한편 피부단자시험이

음성이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는 명

확히 알 수는 없으나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

다. 즉 피부시험에 사용된 항원의 역가가 모자

라거나 주로 실험동물 상피 알레르겐으로 구성

된 피부시험 시약에 포함되지 않은 알레르겐에

의하여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으며, 1형 과민

반응이 아닌 다른 형태의 과민반응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증상이 면역학적 기전

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비특이적인 자

극 등에 의하여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 그러나 현재 피부단자시험 또는 특이 IgE

가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실험동물 취급과 관련

되어 나타나는 비염 또는 천식 증상은 모두 실

험동물 알레르기로 정의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

서도 이들을 모두 알레르기 양성으로 표현하였

다.
1,7)

연구자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기도 하

지만 아토피 상태 또는 실험동물 알레르겐에 감

작여부 이외의 다양한 특성이 실험동물 알레르

기 발생과 관련성이 있다. 즉 일부 연구
2,6)
에서

는 흡연자에서 실험동물 알레르기가 더 잘 나타

난다고 하였으나, 흡연은 실험동물 알레르기와

관계가 없다는 보고
19,20,21)

도 있다. 또한 혈청

총 IgE의 증가가 실험동물 알레르기 증상과 관

련이 높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22,23,2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으

며, 이는 본 연구의 대상 근무자 수가 적어 여러

특성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불가능하였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마우스 알레르기에 의한 직업

성천식 환자를 함께 보고하였다. 비록 마우스

알레르겐을 이용한 항원-기관지유발시험을 시행

하지는 않았지만, 직업력 및 증상 발현양상을

보면 마우스 취급과 관련된 천식이 확실하였고

피부단자시험 및 혈청 특이 IgE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작업전환 후 증상이 없어지는

등 임상적인 소견이 마우스 알레르기에 의한 직

업성천식에 합당하였다. 마우스 알레르기에 의

한 직업성천식은 저자가 아는 한 우리나라에서

처음 보고하는 것으로 이러한 증례 발견도 본

연구의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로 판단된다.

이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동물실험실 근무

자의 31.3%에서 실험동물 알레르기에 의한 호

흡기 증상이 나타나고 18.8%의 근무자가 실험

동물 알레르겐에 감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실험동물 알레르겐에 대한 감작 및

알레르기 증상발현에 아토피 상태, 특히 개나

고양이에 대한 감작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

을 알 수 있었으며, 마우스 알레르기에 의한 직

업성천식 증례를 확인하였다. 동물실험이 증가

함에 따라, 그리고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추

후 실험동물 알레르기 환자는 증가할 것으로 추

정된다. 따라서 보다 많은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다양한 항원을 이용한 연구 등을 통하

여 실험동물 알레르기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

는 환자들에 대한 보호 및 치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동물실험실 근무자의 31.3%에서 실험동물

알레르기에 의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고,

18.8%가 실험동물 알레르겐에 감작되어 있다.

실험동물 알레르겐에 대한 감작 및 알레르기 증

상발현에 아토피 상태, 특히 개나 고양이에 대

한 감작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마우스

알레르기에 의한 직업성천식 증례를 함께 보고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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